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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 페데랄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이제 프라도 미

술관으로 향했다. 구글맵에 의하면 걸어가도 30분, 버스나 

지하철을 타고 가도 3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왔다. 우리는 소

화도 시킬 겸 걸어가기로 했다. 

구글맵을 보면서 골목 골목을 돌아 그랑 비아(Gran Via)

를 지나고 에스파냐 광장(Plaza de España)을 지나간다. 에

스파냐 광장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빼곡히 낙서를 

해 놓은 담벼락을 보았다. 생각해 보니 마드리드에 도착한 

이후 여기저기 낙서를 많이 본 것 같다. 대도시에서 낙서를 

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마드리드는 그 정도가 조금 더 심

한 것 같았다.

프라도 미술관이 가까워 오면서 코르테스(Cortes) 지역으

로 들어 섰다. 코르테스 지역은 마드리드 센트로(Centro) 구

역 안에 있다. 행정적으로 마드리드는 21 구역으로 나뉘어

져 있고 또 각 구역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. 코르테

스는 예술과 문화 활동이 풍성한 지역이라고 들었다. 물론 

프라도 미술관도 이 지역에 속해 있다. 

코르테스 지역으로 들어선 후 계속 걸어가다가 매우 아름

다운 건물을 하나 만났다. 20세기 초 프랑스 스타일로 지어 

올린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 걸음을 멈추고 한참 올려다보니 

건물 꼭대기에 플루스 울트라(Plus Ultra)라는 글자가 보였다. 

건물의 내력이 궁금해 검색해 보았다. 이 건물은 원래 1915

년에 메디나셀리(Medinaceli) 공작이라는 귀족이 살기 위해 

건축했다고 하는데 그해의 건물로 뽑힐 만큼 당시에 유명한 

건물이었다고 한다. 그 후에는 호텔, 아파트 등 임대 건물로 

사용되고 있고 현재 소유주는 유명 보험회사이며 건물 구입 

시 마드리드시에 헌정한다는 의미로 스페인의 국가 슬로건

인‘플루스 울트라 건물’로 명명했다고 한다. 마드리드에서 

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로 손꼽히며 밤에는 건물을 찬

란하게 조명한 야경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건물 시가는 극비

에 붙여져 있다고. 걸어오면서 보니 멀리서도 그 빼어난 모

습이 한눈에 들어와 과연 명성 있는 건물이다 싶었다. 

18.  플루스 울트라 건물과 뚜로네스 비센스 매장

플루스 울트라 건물을 지나고 콩그레소 데 로스 디스푸타

도스(Congreso de Los Disputados) 건물도 만났다. 코르테

스 헤네랄레스(Cortes Generales)라 불리는 스페인 의회 건

물이다. 입헌 군주제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에는 350명으로 

이루어진 의회가 있고 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라고 한다. 우

리는 길 건너에서 의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엄숙한 마음으

로 경의를 표했다. 

드디어 길 표지판에 프라도 미술관이 나왔다. 까예 데 루

이스 데 알라르콩(Calle de Ruiz de Alarcon) 길에 있다. 길

만 건너면 바로 프라도 미술관 입구로 들어갈 수 있어서 신

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뚜론(Turron) 가게

가 보였다. 

뚜로네스 비센스(Turrones Vicens). 스페인 전통 과자 뚜론

을 파는 체인점이었다. 뚜론은 꿀, 설탕, 계란 흰자, 견과류 

등을 넣어 만드는 누가의 일종이다.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

남유럽에서 많이 먹으며 특히 스페인에서는 크리스마스에 

먹는 전통이 있다. 뚜로네스 비센스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

한 뚜론 체인이라고 하는데 프라도 미술관 바로 앞에 매장 

하나가 있었던 것이다. 말로만 듣던 뚜론을 직접 보고 싶어

서 우리는 두말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. 하얀 벽으

로 인테리어를 꾸민 뚜로네스 비센스 매장 안에는 각종 뚜

론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. 

살펴보니 뚜론은 대략 크게 황금색과 흰색으로 나뉘는데 

들어간 꿀과 설탕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았

다. 아몬드를 넣은 것이 제일 많았고 견과류의 비중이 절대 

누가를 넘지 않았다. 둥근 모양과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

가득 쌓여 있는 뚜론을 한 번 먹어 보고 싶어 몇 개 사고 싶

었지만 모두 두툼하고 무게가 엄청나서 하루 종일 들고 다

닐 엄두가 나지 않았다. 우리는 일단 프라도 미술관 관람을 

마치고 다시 돌아와 사기로 했다(하지만 프라도 미술관 관

람을 마친 후에는 뚜론 가게에 들리는 것을 까맣게 잊고 말

았다……).  

스페인, 더 멀리 저 너머로
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


